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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기념관 답사기

  삼각지역에 있는 전쟁 기념관으로 답사를 갔다. 6호선 삼각지역에서 내려 사전에 

지도를 보고 기억해본 길을 따라서 기념관을 찾아갔다. 기념관은 삼각지역에서 상

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맞은편에는 국방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광장 

앞에는 사람들이 마치 항쟁하거나 안고 있는 듯 한 조형물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이것은 형제의 상이다 6.25전쟁 때 실존했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프로 만들

었다고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셨다. 전쟁은 피를 나눈 두 형제에게 서로가 총구를 겨

누도록 만들었다. 한민족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며 싸웠다는 점에서 정말 잔인하

고 비극적인 전쟁인 것 같다. 한민족에게 총을 쏘는 군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정말이지 몹쓸 짓인 것 같다. 

정문 옆인 샛길 같은 통로를 지나자 앞에 작지 않은 호수가 보였다. 호수에는 떼 

지어 다니는 물고기와 그것을 구경하려는 가족들과 연인들이 많이 보였다. 주변의 

나무나 연못을 봤을 때 이곳의 관리 상태가 어땠을지 쉽게 짐작하게 했다. 좋은 경

치 뒤로는 전쟁 기념관일 것 같은 건물이 보였다. 예상 외로 큰 건물에 흠칫 놀랐

다. 연못에 따라 난 길을 따라가다 보니 전쟁에서 사용 됐을 법한 탱크나 포, 비행

기 등이 조형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과 무기들은 대부분 6.25 전쟁을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아마 이 전쟁 기념관을 세운 이유도 6.25 전쟁과 가장 큰 관련이 있지 않나 싶다.  

조형물을 있는 쪽을 가보니 수많은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는 정말로 

커다란 비행기들이 전시되어있었다. 

 그리고 이번 견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탈북자가 말해주는 북한의 실상이야

기였다. 실제로 북한에 살던 사람이 강연을 해주니 더욱 생동감 있었다. 항상 내가 

궁금했던 것은 북한은 왜 우리나라처럼 일반사람들이 같이 들고 일어나서 김정은과 

그 체제에 대항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시민단체가 없기 때

문에 그러한 활동을 도모할 상황조차 없다는 것을 듣고 궁금증이 해결되었다. 나는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입장은 아니다. 서로 다른 국가로 인정하고, 왕래도 자

유로운 관계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북한 사람들이 자유

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이 바뀌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